
1세대 건축가인 엄덕문 - 이희태
<세종문화회관 - 절두산성지성당>
두 분 건축가에 의해 창립되었고, 

이후 젊은 건축가들에 의해 계승되어 
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.

엄이와 함께 전통을 계승하고
혁신을 주도해 나갈 창의적이고혁신을 주도해 나갈 창의적이고

열정적인 새로운 인재를 찾습니다.

(주) 엄앤드이종합건축사사무소는


